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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9/24(주일)� 설교� 내용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사도행전� 28:30-31

1.� 법정에서� 증인이� 직접� 경험한� 것이� 아닌,� 자신의� 견해를� 말한다

면� 그는� 증인석에서� 쫓겨날� 것입니다.� 우리가� 만약� 증인석에� 서서�

예수� 그리스도에� 대해� 증언하게� 된다면,� 그� 증언은� 나의� 견해나� 느

낌이� 될까요?� 아니면� 직접� 경험한� 것을� 토대로� 말하는� 것일까요?�

함께�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히브리서� 11장에는� 믿음의� 사람들을� 설명하며� 모두� ‘동사’로� 기

록되어� 있습니다.� 내가� 평소에� 생각했던� ‘믿음’의� 개념과� 오늘� 말씀

에서� 다루었던� ‘믿음’의� 개념은� 어떤� 차이가� 있는지� 함께� 이야기해�

봅시다.

3.� 오늘� 말씀에서� 가장� 마음에� 와닿은� 부분은� 어떤� 부분인지� 함께�

이야기해�봅시다.

실제로� 경험한� 사람만이� ‘증인’이� 될� 수� 있습니다.

아무리� 오래� 신앙생활했지만,� 예수님을� 인격적으로� 만난� 경험이� 없다

면,� 그가� 설명하는� 예수� 그리스도는� 실제적이거나� 구체적일� 수� 없을� 것

입니다.� 그래서� 신앙은� 길이로� 재는� 것이� 아니라,� 깊이로� 재야� 한다고�

했습니다.

우리가� 우리의� 가족들(부모님,� 혹은� 자녀들)에� 대해� 누군가에게� 설명해�

준다고� 한다면� 가족들의� 성품,� 외모등에� 대해� 별� 어려움없이� 설명할� 수�

있을� 것입니다.� 마찬가지로,� 우리가� 예수님을� 인격적으로� 만났다면� 우

리가� 만난� 예수님에� 대해� 어려움� 없이� 설명할� 수� 있어야� 할� 것입니다.

우리가� 인격적으로� 만나고� 경험한� 예수님에� 대해� 함께� 나눌� 수� 있도록�

해주세요.� 단,� 이런� 경험이� 없는� 분들� 혹은� 생소한� 분들도� 대화에� 참여

할� 수� 있도록� 분위기를� 조성해� 주시고,� 우리가� 신앙인으로서� 예수님을�

인격적으로� 경험하는� 삶을� 살아가자고� 권면해� 주시기� 바랍니다.

오늘� 말씀� 가운데,� 개개인마다� 주시는� 은혜가� 다를� 것입니다.

어떤� 부분들이� 나에게� 감동이� 되고� 은혜가� 되었는지� 함께� 나눌� 수� 있

도록� 해주십시오.

그리고� 새롭게� 결단할� 수� 있는� 부분이� 있다면� 그� 부분도� 나눌� 수� 있도

록� 해주십시오.

히브리서� 11장을� 한번� 읽어보는� 것도� 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

전체� 구절을� 다� 읽는데� 시간적� 부담이� 있다면,

히� 11:4-12,� 17-32� 부분만� 읽어도� 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

이� 구절에� 기록된� 믿음의� 사람들에� 대한� 설명은� 모두� ‘동사’로� 되어� 있

습니다.�

우리는� 평소� ‘믿음’을,� 눈에� 보이지� 않는� 무형적인� 가치로� 인식할� 때가�

많습니다.� 물론� 그것이� 잘못된� 인식은� 아니지만,� 그� ‘믿음’� 이� 온전한�

믿음이� 될� 때� 행위적인� 실천(동사)이� 반드시� 뒤따르게� 되어� 있습니다.�

이� 부분에� 대해� 설명해� 주시고,� 우리가� 진정으로� ‘믿음’이� 있다면,� 해야�

하는� 행동은� 무엇이� 있는지도� 함께� 나누면� 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�

(예,� 예배참석,� 말씀과� 기도생활,� 헌금,� 전도� 등)


